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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examine the effects of music therapy on anxiety,
depression, and boredom in patients undergoing hemodialysis. Methods: The study was
done with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The 46 participants were
assigned to either the experimental group(23) or the control group(23). The Music therapy
was applied for 30~40mins three times a week, for 4 weeks(total 12 times) to the
experimental group. Surveys were done to compare on the pre-post test states of anxiety,
depression, and boredom betwee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Win 18.0 program.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nxiety(t=-2.54, p=.007) and depression(t=-2.92, p=.003) between two
groups. there was also a significant decrease in the scores of boredom( t=-6.45, p=.001)
in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Conclusion: Music therapy is
considered non-invasive and effective nursing intervention and can be easily applied to
alleviate anxiety, depression and boredom for patients undergoing hemodi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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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의학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인간의 생
명이 연장되고 질병의 양상도 급성질환에서 
만성질환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말기 신질환은 진행시 보존 요법
으로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여 투석요법
이나 신장이식을 받아야만 생명연장이 가능하
다(Yun, 1998). 최근 우리나라에서 신 대체요
법을 받는 전체 환자 수는 6여만명으로 이 중 
66.3%가 혈액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The Korean Society of Nephrology Commission, 
2009). 
  혈액투석은 말기 신질환 환자의 증상을 관
리하는데 효과적이고 안전한 신장 기능 대처 
방안으로 질병을 완치하기 보다는 장기간 생
명연장에 기여하는 치료방법이다. 따라서 혈
액투석 환자들은 생존을 위해 평생 인공적인 
기계에 의존해야 하고 치료를 포기할 경우 사
망하게 된다는 위협감을 안고 살아가야 하므
로 많은 스트레스에 직면하고 있으며(Baldree, 
Murphy & Powers, 1982), 이로 인해 심리적
으로 불안, 우울, 절망감 정도도 가중되고 있
다. 
  실제로 혈액투석 환자의 가장 흔한 정신의
학적 증상으로 불안과 우울이 언급되고 있는
데 혈액투석요법 환자의 우울 정도는 일반인
에 비해 높고 우울증이 심할수록 주관적인 신
체증상 이외에 걱정, 불안 등의 정서적인 장애
는 물론 불면증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Kim, Lee & Sok, 2006). 이와 같이 
혈액투석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우울과 불
안은 현실적 상황, 생명에 대한 위협감에 대한 
반응으로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가 계속되면 
자존감의 위협, 정상적인 생애 전환 과정의 장

애, 절망감 또는 삶과 죽음의 갈등 속에서 공
포감을 느끼는 상황까지 진전되기도 하며(Kim 
et al., 2006), 나아가서는 우울로 인해 높은 사
망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
서 혈액투석 환자의 우울과 불안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적절한 지지와 간호중재가 절실히 
요구 된다.
  또한 혈액투석치료 환자들은 하루에 4시
간씩 1주일에 세 번 혈액투석을 받게 되므로 
불편감 뿐 아니라 지루함을 경험하게 된다
(Caminha, da Silva, & Leão, 2009). 본 연구
자가 근무하는 기관의 혈액투석 환자를 대상
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환자의 95%가 지루
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투석치료 하는 동안 활
동에는 대부분 자거나 멍하게 있는다고 응답
하였고 그 밖에 TV 시청, 음악이나 라디오 청
취 및 드물게 책이나 신문, 잡지를 보는 것으
로 나타났다(Pyo, 미발표). 이처럼 혈액투석 
환자 대부분이 투석 중 지루함을 경험하고 있
는데, Swendsen(2005)이 지적한바와 같이 지
루함은 사람을 견디기 힘들게 하며 공허와 쓸
쓸함, 무기력함, 구속감, 답답함, 허무감을 느
끼게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상자의 지루함
을 감소하기 위한 중재개발 또한 필요하다.
  지금까지 혈액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간호중재는 향요법(Ha, 1999), 손 마사지(Cho, 
2003), 발반사 마사지(Kim, 2004), 미술치료
(Lee, 2007)등 다양한 중재가 이용되었다. 그
러나 마사지는 신체 특정부위의 노출, 간호사
의 기술적인 방법과 시간 소요가 요구되며 다
른 요법은 비용, 도구와 장소가 요구된다. 반
면 음악요법은 간편하면서도 비용 면에서도 
경제적이며, 특별한 도구와 장소, 많은 시간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간호 실무에 적용하기가 
용이하고 안전하여 그 유용성이 강조되어 왔
다. 
  음악요법은 심리적 접근을 이용한 관심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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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중의 하나로서 환자의 관심을 다른 방향
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고통스러운 사고(thoughts)
로의 주의 집중을 감소시킨다. 또한 생리적 스
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인간을 긍정적인 방향으
로 변화하도록 도와준다(Winter, Paskin, & 
Baker, 1994). 
  이러한 음악요법은 정신과 환자(Park, Kim, 
1996)나 재활 환자(Jeong, 2009), 말기 암환자
(Hong, 2010) 등의 불안과 우울 감소에 효과
적이었으며, 또한 위내시경 검사전 불안(Park 
& Na, 2003)이나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의 스
트레스 반응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Lee, 2003). 그러나 혈액투석 환자를 대상으
로 음악요법을 적용한 연구는 Kim 등(2006)의 
연구 결과에서 불안, 우울감소에 유의한 효과
가 있다고 보고한 바 있지만 그 결과를 일반
화하기에 아직 더 실증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투석환자를 대상으로 음악요법이 
지루함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한 연구는 국외
연구(Caminha, et al., 2009)로 한 편의 보고가 
있을 뿐 국내 연구는 보고된 바가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혈액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투석하는 동안 음악요법을 실시한 후 불안, 우
울 및 지루함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여 음악
요법이 혈액투석환자의 간호중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및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요법이 혈액투석 환
자의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
음과 같다.
제1가설: 음악요법을 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

은 대조군보다 불안 점수가 낮을 것이다.  
제2가설: 음악요법을 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

은 대조군보다 우울 점수가 낮을 것이다.  

제3가설: 음악요법을 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
은 대조군보다 지루함 점수가 낮을 것이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이 연구는 음악요법이 혈액 투석 환자의 불
안과 우울 및 지루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
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의 유사
실험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연구의 대상은 임의 추출방법에 의해 S시의 
일 종합병원에서 말기 신질환 진단을 받고 혈
액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로서 대조군 23
명, 실험군 23명으로 종 46명을 대상으로 하
였다.

3. 연구 도구
1) 불안 
  Spielberger(1972)에 의해 개발된 상태 불안
을 측정하는 도구를 Kim과 Sin(1978)이 번안
한 4점 척도의 20개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긍정적 문항은 ‘매우 그렇다’ 
가 1점, ‘거의 그렇지 않다’가 4점까지로 배점
되며, 부정적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배점한
다. 점수가 높을수록 상태불안의 정도가 높음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인 Cronbach’s 
α 값은 .90이었다.

2) 우울 
  Zung(1965)의 자가평가 우울척도를 Shin 
(1977)이 번안한 4점 척도의 20개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긍정적 문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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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다’ 가 1점, ‘거의 그렇지 않다’ 가 
4점까지로 배점되며, 부정적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배점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77이고 본 연구에서의 신
뢰도 Cronbach’s α 값은 .87이었다.

3) 지루함
  지루함은 10Cm 시각상사척도로 측정한 지
루함 정도를 점수화 한 것으로 측정은 1Cm 
간격으로 양쪽 극단에 ‘전혀 지루하지 않다’는 
0점에서 ‘매우 지루하다’는 10점까지를 주어 
해당되는 곳에 체크 표시를 하도록 하며, 점수
가 높을수록 지루함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
다. 

4. 자료 수집 및 방법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게 연구자에 의해 
목적을 설명하고 일반적 특성, 음악선호도, 상
태불안 척도, 우울 척도, 지루함의 VAS 척도
를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독자적
으로 작성이 어려운 경우 연구자가 읽어준 후 
질문을 듣고 답을 작성하였다. 실험군에게 투
석이 시작되면 음악듣기 편리한 시간을 선택
하도록 한 후, 개별적으로 녹음기, CD 플레이
어, 이어폰을 준비하여 투석이 진행되는 동안 
적어도 매회 30∼40분씩 선호하는 음악을 듣
게 하였다. 실험기간은 1주일에 3회씩 4주간
으로 총 12회의 음악요법을 실행하였다. 또한 
실험군에게는 음악요법과 함께 혈액투석실 간
호사에 의한 일상적인 간호가 그대로 제공되
고, 대조군에게는 음악요법만을 제외하고는 
실험군과 똑같은 일상적인 간호를 제공하였다. 
실험도중 내적, 외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입
원환자를 제외한 외래 투석환자 중 월, 수, 금
요일 오전에 실시하는 환자는 대조군으로, 화, 

목, 토요일 오전에 실시하는 환자는 실험군으
로 배정하였다. 4주간의 실험처치가 끝난 직
후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게 상태불안척도, 
우울척도 질문지를 작성하게 하고, 지루함 정
도를 VAS 척도에 표시하도록 했다. 사전조사
와 마찬가지로 독자적으로 작성이 어려운 경
우는 연구자가 읽어주고 대상자의 응답을 표
시하였다.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집단간 동
질성 검증은 χ²-test, t-test로 분석하였고, 두 
집단간의 가설검증은 t-test로 분석하였다. 도
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로 산출하였
다.

Ⅲ.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실험
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 결과는 <Table 1>
과 같다. 성별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여자가 
각각 56.5%, 52.2%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하였
고, 연령별로는 50-59세 이하가 실험군과 대조
군 모두 39.1%로 가장 많았다. 직업은 없는 
경우가 실험군 87%, 대조군 82.6%로 대부분
이었으며, 결혼 상태는 기혼이 실험군은 60.9%, 
대조군은 78.3%로 가장 많았다. 교육정도는 
실험군은 중졸이 34.8%, 대조군은 고졸이 39.1%
로 가장 많았다. 경제 상태는 실험군은 ‘중’ 
‘하’가 각각 43.5%, 대조군은 ‘중’이 52.2%, 
‘하’가 43.5%로 비교적 열악함을 보였다. 진료
비 보조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 각각 43.5%, 



<Table 1〉Homogeneity test for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two groups         (N=46) 
 Characteristis Categories

  Exp. (n=23)  Cont. (n=23)    Total
  χ²  p

   n(%)        n(%)          n(%)  

 Gender male
female   

10(43.5)       11(47.8)         21(45.7)
13(56.5)       12(52.2)         25(54.3) 0.088     1.000

 Age(yrs.) 50〉
50-59
60-69
≥70

 
 5(21.7)        5(21.7)         10(21.7)
 9(39.1)        9(39.1)         18(39.1)
 7(30.4)        4(17.4)         11(23.9)
 2( 8.7)        5(21.7)          7(15.2)

2.104 .590

 Occupation have       
have not

 
 3(13.0)        4(17.4)          7(15.2)
20(87.0)       19(82.6)         39(84.8)

0.168 1.000

 Maritial Status single
married
death separated

 
 2( 8.7)        1( 6.5)          3( 7.5)
14(60.9)       18(78.3)         32(69.6)
 7(30.4)        4(17.4)         11(23.9)

1.652 .438

 Religion protestant 
catholic
buddhism
none

 
 8(34.8)        9(39.1)         17(37.0)
 4(17.4)        0(0.00)          4( 8.7)
 4(17.4)        3(13.0)          7(15.2)
 7(30.4)       11(47.8)         18(39.1)

5.091 .165

 Education none
elementary
middle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2(8.70)        2(8.70)          4( 8.7)
 5(21.7)        6(26.1)         11(23.9)
 8(34.8)        4(17.4)         12(26.1)
 5(21.7)        9(39.1)         14(30.4)
 3(13.0)        2(8.70)          5(10.9)

2.767 .598

 Economic     
   Status high class

middle class
low class

 
 3(13.0)        1( 4.3)          4( 8.7)
10(43.5)       12(52.2)         22(47.8)
10(43.5)       10(43.5)         20(43.5)

1.182 .747

 Treatment fee
 sponsor

nation  
husband
self
parent
children

10(43.5)        9(39.1)         19(41.3)
 4(17.4)        3(13.0)          7(15.2)
 4(17.4)        5(21.7)          9(19.6)
 1( 4.3)        1( 4.3)          2( 4.3)
 4(17.4)        5(21.7)          9(19.6)

0.418 .981

 
  Duration of
  hemodialysis
( (yrs)
 

 1〉
 1-3
 3-5
 ≥5

 7(30.4)       10(43.5)         17(37.0)
 8(34.8)        5(21.7)         13(28.2)
 6(26.1)        3(13.0)          9(19.6)
 2( 8.7)        5(21.7)          7(15.2)

 3.507  .379

  Hemodialysis 
  frequency

2
3

   
               1( 4.3)          1( 2.2)
23(100)        22(95.7)         45(97.8) 

1.022 1.000

 Other diagnosis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hepatitis B
polycyst kidney

11(47.8)       10(43.5)         21(45.7)
10(43.5)        9(39.1)         19(41.3)
 1( 4.3)        2( 8.7)          3(13.0)
 1( 4.3)        2( 8.7)          3(13.0)

0.767 1.000

음악요법이 혈액투석 환자의 불안과 우울 및 지루함에 미치는 효과

- 73 -



전남대학교 간호과학논집 제17권 1호, 2012년

- 74 -

39.1%로 국가 보조가 많았으며, 투석기간은 
실험군은 1-3년 미만이 34.8%, 대조군은 1년 
미만이 43.5%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기타질
병 별로는 실험군 대조군 각각 47.8%, 43.5%
로 고혈압을 가장 많이 동반하고 있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
질성을 확인한 결과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
  실험전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Hemogeneity test for dependent vari- 
ables between two groups    (N=46)  

Variables
Exp.(n=23) Cont.(n=23)

t p
 Mean±SD Mean±SD

Anxiety 2.5 ± 0.55 2.2±0.69 1.303 .099

Depression 2.5 ± 4.28 2.4±0.63 0.987 .165

Boredom 8.0 ± 1.66 7.3±2.40 0.998 .162

  실험전 대상자의 종속변수 중 불안의 총 평
균평점은 실험군이 2.5점, 대조군이 2.2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t = 1.303, 
p = .099), 우울 점수도 실험군이 2.5점, 대조
군이 2.4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 = 0.987, 
p = .165). 또한 지루함도 실험군이 8.0점, 대

<Table 3〉The effect of music therapy on anxiety                 (n=46)  

Variables  Group
Pre-test   Post-test Difference

  t         p
Mean±SD  Mean±SD  Pre-Post test

               Exp.      2.5±0.55         1.9±0.50          -0.6±0.61
  Anxiety                                                               -2.537     .007 
               Cont.      2.2±0.69         2.3±0.62          0.1±0.70

조군이 7.3점으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 = 0.998, p = .162). 따라서 음악요법 
실시 전 불안, 우울, 지루함 정도는 두 군이 
동질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3. 가설검증
  가설1: ‘음악요법을 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
은 대조군보다 불안 점수가 낮을 것이다’를 
확인하기 위해 음악요법 실시 전후에서 실험
군과 대조군의 불안정도를 분석한 결과, 사후 
실험군의 불안점수는 사전점수에 비해 0.6점 
감소하였으나 대조군은 0.1점 증가하여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 = 
-2.537, p = .007). 따라서 음악요법을 받은 실
험군에서 대조군보다 불안 점수가 낮게 나타
나 가설 1은 지지되었다 <Table 3>.
  가설2 : ‘음악요법을 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
은 대조군보다 우울점수가 낮을 것이다’를 확
인하기 위하여, 음악요법 실시 전후에서 실험
군과 대조군의 우울정도를 분석한 결과, 사후 
실험군의 우울점수는 사전점수에 비해 0.4점 
감소하였으나 대조군은 0.1점 증가하여 두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 = 
-2.92, p = .003). 따라서 음악요법을 받은 실
험군에서 대조군보다 우울 점수가 낮게 나타
나 가설 2는 지지되었다〈Table 4>.
  가설3: ‘음악요법을 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지루함 점수가 낮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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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The effect of music therapy on depression                 (N=46)  

Variables  Group
Pre-test   Post-test Difference

 t         p
Mean±SD  Mean±SD Pre-Post test

                Exp.      2.5±4.28       2.1±0.35         -0.4±0.55
Depression                                                               -2.92     .003
                Cont.     2.4±0.63       2.5±0.62          0.1±0.91

  

<Table 5> The effect of music therapy on boredom
Variables Group

   Pre-test  Post-test Difference
    t         p

  Mean±SD Mean±SD Pre-Post test

              Exp.        8.0±1.66         2.4±2.17         -5.6±2.74       
Boredom                                                                   -6.45   〈.001
              Cont.        7.3±2.40         6.9±2.57         -0.4±1.40

다’ 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악요법 실시 전후
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지루함 정도를 분석
한 결과, 사후 실험군의 지루함 점수는 실험 
전 8.0점에서 중재 후 2.4 점으로 5.6점 감소
하였고 대조군도 실험 전 7.3점에서 6.9점으
로 0.4점이 감소하였으나 두군 간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 = -6.45, p< .001)  
<Table 5>.

Ⅳ. 논   의
  본 연구는 혈액투석 환자 실험군 23명과 대
조군 23명을 대상으로 음악요법을 실시하여 
불안과 우울, 지루함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 그 
효과를 확인하여 음악요법이 독자적인 간호중
재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시행하였으며,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논의
하고자 한다.
  첫째, 음악요법이 혈액투석 환자의 불안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면 혈액투석 환
자들에게 1주일에 3회씩(30∼40분/1회) 4주간

으로 총 12회의 음악요법을 시행한 결과 실험
군이 대조군에 비해 상태불안점수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 음악요법이 혈액투
석 환자의 불안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대상에게 음악
을 이용하여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었
다는 연구결과(Kim et al, 2006)와 일치하였다. 
또한 본 연구와 동일대상은 아니지만 수술환
자에게 음악요법을 실시하여 상태불안 감소에 
효과적이었다는 결과(Jeong, 2009)와 심혈관 
조영술 환자(Park, 2004) 그리고 말기 암환자
(Hong, & Cho, 2010)의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한편 혈액투석 환자에게 선호하는 음악을 1
회 30분 이상을 1주에 2회씩 총 6회 제공한 
(Choi, 1996)의 결과와 수술환자에게 수술대기
시 약 15분간 음악을 제공 후 불안을 측정한 
Kwon(2002)의 연구는 본 연구와 상반된 결과
를 나타내었다. 이는 음악 감상은 12회 이상 
적용되었을 때 효과가 있었으며(Lim, 2001)  
음악요법 치료효과에 대한 메타분석에서는 1
회 처치시간별 평균효과 크기를 비교한 결과 
26분에서 40분 사이의 처치를 한 경우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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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Kim, 2002)는 보
고와 일정한 간격으로 음악요법 효과를 평가
한 연구결과 4회에서 음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8회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ark 
& Kim, 1996)라는 선행연구의 결과로 보면 
음악요법 시행시간과 횟수에 의한 영향 때문
인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음악요법이 혈액투석 환자의 우울감
소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비교한 
결과 실험군의 우울점수가 대조군보다 더 낮
게 나타나 음악요법이 우울에도 유의한 효과
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음악요법을 
제공한 결과 혈액투석환자의 우울이 감소되었
음을 보고한 결과(Kim et al, 2006)와 일치하
였다. 또한 시설노인(Jo, 2008), 중추신경계 손
상 환자(Choi, 2009), 말기암 환자(Hong, & 
Cho, 2010)연구에서 음악요법을 시행한 결과 
우울을 감소시켰다는 보고와도 일치하였다. 
  반면, 근골격계 외상환자에게 매회 30분씩 
3일간 음악을 제공한 후(Kim, 1994)와 1일 1
회 30-60분 3일간 음악을 제공한 하지골절환
자의 통증, 불편감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
(Kwon, 2003)에서 통증과 불편감은 감소되었
으나 우울은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우울은 만성적인 정서, 심리 문제라고 보
며 장기간에 걸친 음악요법의 필요성 즉, 음악
요법의 횟수와 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
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음악요법을 제공하
는 동안 대상자들의 많은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선호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따라 부르
며 유쾌한 기분을 표현하기도 하고 가사를 음
미하며 과거와 현재 자신을 바라보며 눈물짓
기도 하면서 자신의 내면 상태를 그대로 개방
하고 표현하기도 하며 투석치료를 받는 동안 
만족스런 표정을 짓기도 하는 등 음악요법을 
제공받은 대상자들의 정서변화와 마음이 정화
되는 모습이 보였다. 이러한 효과는 음악요법

이 불안, 우울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표
현, 자존심, 생리적, 심리적 이완반응을 강화
하며 음악 자극을 통하여 기분을 재활성화 하
여 정서적 안녕에 이르도록 하는 긍정적인 정
서변화를 가져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과 일
치하는 반응이었다.
  셋째, 음악요법이 혈액투석환자의 지루함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음악요법을 시행한 실험
군의 지루함 점수는 중재 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이는 음악요법이 혈액투석 환자가 
혈액투석치료를 받는 동안 지루함을 감소시키
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요법이 혈액투석 환자의 지루함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가 국내에는 
없어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국외에서 음
악요법을 시행한 후 80%이상의 환자가 지루
함이 감소되었다는 보고(Caminha et al., 2009)
와 유사한 결과이다. 그리고 혈액투석 환자의 
투석 직후 피로요인을 분석한 Kim(2000)의 연
구 결과에서 투석 치료 시에 느끼는 지루함이 
투석 직후 피로와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밝힌 
바와 같이 이는 혈액투석 치료 중에 지루함을 
감소하기 위한 간호중재가 필요함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투석 중 주로 누운 자세로 혈
액투석 치료를 받으며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
한 투석환자에게 음악요법은 유용한 중재역할
에 효과적이라고 보며 본 연구 대상자들이 실
험 후에도 계속 음악요법을 요구할 만큼 긍정
적인 반응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혈액투석
환자들에게 음악요법을 실시한 결과 불안과 
우울 및 지루함 정도가 유의하게 감소되었음
을 알 수 있다. 음악요법은 간편하면서도 비용 
면에서도 경제적이며, 특별한 도구와 장소 많
은 시간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간호 실무에 적
용하기가 용이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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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혈액투석환자에게 음악요법을 적
용하여 불안과 우울, 지루함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
의 유사 실험 연구한 결과. 혈액투석환자를 대
상으로 제공한 음악요법이 불안과 우울을 감
소시켰으며, 또한 지루함을 감소시키는데 효
과적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비침습적이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음악요법은 투석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특
히 환자의 불안과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
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지루함을 덜어주는 치
료적 중재로서 임상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음악선택의 표준화와 연구결과의 일
반화를 위해 표본수를 더 증가하여 반복 연구
가 필요하다.
  둘째, 지루함에 대한 도구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음악요법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다른 질환의 지루함을 대상으로 하는 반복 연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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